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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7일 개막, 공시 의무화 가능성에 국내기업도 촉각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DB COP15.2)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 

- 최대 의제는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채택 여부로, 현재 
2021~2030년에 적용될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회의 지연 영향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임 

- 생물다양성 문제는 기후변화에 이어 다음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화 등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사국총회 결과에 국내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임 

-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올해 6월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IFRS가 합병한 기후공시기준위원회
(CDSB)가 이미 물과 생물다양성 부문의 ESG 공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새로
운 공시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음

2. 미 연준, 은행에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제안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은행들이 기후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음

- 이 제안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은행이 기후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전략적 계획에 포
함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상세히 한 것으로, 공개 의견을 받기 위한 제안서를 받자는 표결이 FRB에서 
6대 1로 승인됐음

- 미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사국(OCC)와 제휴, 각각의 독자적인 기후 리스크 대비 
자체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FRB 계획은 은행들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스트레스테스트에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기후 관
련 리스크를 유동성 버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3. EU 의회, 공급망 실사법에 합의
- EU의회 의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법, 즉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삼림벌채와 황폐화에 관련없음

을 보증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 

- 이는 커피, 코코아, 목재 제품 등 삼림벌채와 관련된 제품들은 EU 수출이 금지되며, 상품의 공급망에 
관한 증명서가 제대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당초 커피, 코코아, 팜오일, 콩, 나무에서 가죽, 초콜릿, 가구를 포함했는데 EU의회에서는 고무, 숯, 인
쇄용지, 특정팜오일 추출물 등도 실사에 포함된 상품으로 목록을 추가했고, 바이오디젤과 옥수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EU위원회는 향후 추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금융기관의 포함 여부는 막판 쟁점이었으나, EU위원회는 법안 시행 2년 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양보
했고, 이 법은 EU의회와 EU가 공식채택하면 20일안에 실시되지만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
개월까지의 적용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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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포스트, 2022.12.04) 이상호 기자

(Reuters, 2022.12.03) Chris Prentice 기자

(Euractiv, 2022.12.06) Kira Taylor 기자

(Reuters, 2022.12.07) Kate Abnett, Jake Spring 기자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764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us-fed-proposes-framework-how-banks-manage-climate-related-financial-risk-2022-12-02/
https://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news/eu-agrees-new-law-to-kick-deforestation-out-of-supply-chain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u-agrees-law-preventing-import-goods-linked-deforestation-2022-12-06/


02

1. G2. 美·EU ‘기후변화 대응’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검토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배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공식
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가 이뤄지는 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관
세 부과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EU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임

- 당시에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 나왔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
거를 적용할지는 불분명함

 

2. 日 컨소시엄, 기업 공급망 ‘탄소 배출량 공유’ 추진
- 30여 개 일본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그린x디지털 컨소시엄’이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

을 시각화하여 공유하기 위한 실증 실험에 착수함 

- 이번 실험은 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과 각 기업이 보유한 과거 측정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구성원들의 탄소 배출
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유하기 위한 작업임 

- 컨소시엄은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모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총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며, 이번 실험에서 성과를 확인하면, 앞으로 기업 공급망에 이 같
은 시스템 연계 구조를 확대할 계획임

 

3. 노르웨이 국부펀드 “탄소중립 계획 없는 회사에 반대표 던질 것”
- 1조3000억달러(약 1720조원) 자금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탄소중립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나 대표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 행사하겠다고 밝힘 

- 니콜라이 탕엔 CE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ESG에 대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임
원들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 이사회 구성에서 성별, 인종 등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회
사 등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추구하는 ESG경영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 회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
고 말했음

-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전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지분을 1.5%가량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
사 표시는 글로벌 기업들에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조선비즈, 2022.12.06) 이용성 기자

(전자신문, 2022.12.08) 윤희석 기자

(조선일보, 2022.12.08) 김효인 기자

(이데일리, 2022.12.06) 신정은 기자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12/06/LVRHCW4OE5HZHDNYSZBARKQFV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etnews.com/20221208000168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733483?date=202212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2064663255589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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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이후 최대’ CES… 재계 총수들 출동 가능성
- 세계 최대 전자·IT박람회 ‘CES 2023’이 내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함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에는 약 1000개의 신규 업체를 
비롯해 삼성, LG를 비롯해 구글, 소니, 아마존 등 총 2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함

-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라스베이거스에 쏠릴 전망임 

- 가장 먼저 참석 여부를 결정한 이는 최태원 회장으로 알려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승진 
후 처음으로 맞는 CES인 만큼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CES에 참가했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는 이번에 불참함 대신, 현대중공업그룹이 2년 연속 참가함

 
2. 정부, 기업 손잡고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으로 키운다
- 정부와 기업이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의 경쟁력을 선진 수준으로 끌

어올리고,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항
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음 

- 산업부는 이날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민간 생산능력 확충 ▲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음 

- 국내 기업들도 탄소복합재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2030년까지 생산시설 확충에 약 2조1억원을 투
입한다는 계획임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녹색채권 6400억 발행
- 환경부가 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4~11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사업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범사업에서는 은행 및 기업 6개사가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사업
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임

-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생산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임

-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
채권 지침서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임

(한스경제, 2022.12.06) 정라진 기자

(뉴시스, 2022.12.08) 오제일 기자

(뉴시스, 2022.12.03) 이현주 기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73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7_0002115487&cID=10201&pID=102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2_0002109811&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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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G화학, ‘식물성 바이오 원료’ 활용 고기능성 ABS 출시
- LG화학이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내

놓고 미래 먹거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이번에 출시된 ABS 제품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가 활용됐고, 글로벌 친환경 소재(ISCC PLUS) 
인증 획득까지 완료함

- ABS 분야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아시아에서 LG화학이 최초. 이를 바탕으
로 글로벌 친환경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임

2. KCGS, ESG 우수기업 시상… 정부 ESG 정책 방향 제시
- 한국ESG기준원(KCGS)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KCGS는 2002년 설립 이래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위해 환경·사
회·지배구조(ESG) 부문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매년 개최함

- 올해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SC제일은행. 지배구조 부문에서 수상한 곳은 최우수기업 2사(현대
글로비스·신한라이프생명보험), 우수기업 5사(SK가스·롯데하이마트·클래시스·농협생명보험·삼성화
재해상보험)이었음

- ESG 부문에서는 대상 1사(KB금융지주), 최우수기업 1사(한국지역난방공사), 우수기업 5사(LG이노
텍·현대바이오랜드·LX세미콘·JM금융지주·삼성카드)가 선정됨

 
3. SK, 미국·호주서 광구 프로젝트… 삼성·롯데는 말레이와 CCS 협력
-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이산화탄소(CO2)를 포집·저장하는 CCS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음

- 5일 업계에 따르면, CCS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그룹은 SK이며, 포스코그룹도 CCS 사업을 적
극 추진하고 있음

-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에너지 기술 기업인 베이커 휴즈와 CCUS 및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4. 호주 총리 만난 최정우… “2040년까지 400억弗 투자” [뒷북비즈]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함

- 호주를 청정수소 개발의 최적 국가로 점찍은 포스코그룹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현지에 총 400억달러
(약 52조원)를 투자할 계획임

- 최 회장은 “앞으로 기존 철강 원료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수소·그린스틸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의 투
자 분야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서울와이어, 2022.12.04) 정현호 기자

(뉴스1, 2022.12.04) 신건웅 기자

(대한경제, 2022.12.02) 김진솔 기자

(서울경제, 2022.12.06) 전희윤 기자

(서울경제, 2022.12.02) 유창욱 기자

(굿모닝경제, 2022.12.04) 이세영 기자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263
https://www.news1.kr/articles/4884174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2021605057390689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SP1BYMI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QUTEDWA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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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환경 영향 A등급 받은 기업 5% 불과… 약 3만 개 기업이 환경 데이터 미공시

- 글로벌 비영리 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기업들의 환경 영향력을 평가해 환경 공시 분야
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A리스트(A-Lists)'를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함 

- CDP는 기후변화, 산림 및 물 분야에서 기업들의 환경 영향력을 매년 평가해 발표함. 평가 기준은 기
업의 배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과 일치하는지, 기업이 견고한 기후 이행 계획을  수립했는지, 환경 
리더십, 환경 리스크 공개/인식/관리 등임. 전체 등급은 A부터 D까지이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게는 F등급을 부여함

- 기후 A리스트에 속한 기업들은 기후변화, 산림, 물 등 3가지 분야에서 최소 1개 이상의 A등급을 받아
야 함. 이들 기업의 과반수(76%)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과학 기반 목표를 인정받았으며, 95%는 1.5°
C 이하의 지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이러한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기
후 전환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 CDP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A리스트에 편입된 기업들이 환경 투명성 측면에서 선두적임
을 보여준다”며 “지난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A리스트에 속한 기업이 34% 
증가했다”고 밝힘

- A리스트에 속한 기업들은 니베아, 어도비, 시스코, 코카콜라, 디아지오 등으로, 유럽 기업들이 절반 
가까이에 해당됨. 3개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트리플 A리스트’에는 니베아 모기업인 베이어스
도르프, 일본 건강미용 다국적기업 카오, 가전회사 필리스, 로레얄, 다농, HP 등 총 12개 기업들이 선
정됨. 유니레버는 올해 평가에서 최고점인 100점을 받음

- CDP는 “2003년부터 환경 영향력 공시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1만 8700개 
이상의 기업이 CDP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 산림, 물 중 최소 1개 이상의 환경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CDP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함. A리스트 기업은 330여 개로 전체 평가 기업의 2%에 
불과했으며, 3개 환경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은 기업은 1.3%에 그침. 또한 총 25조 달러 규모의 약 3
만 개 대기업들이 환경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투명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나 환경 관련 리스크
를 줄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은 증가했지만 산림 보호 부문의 A
리스트는 4%만 증가했으며, 물 보안 부문의 경우에는 A리스트 기업 수가 2021년 118개에서 올해 
103개로 줄어듦. 이는 기업들의 노력이 기후변화에만 몰려있음을 시사함

- 나아가 지난해 D-부터 A-까지 점수를 받은 기업의 75%가 성과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A리스트에 속한 기업수가 증가했을지라도 ‘소수임에 불과’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
적인 노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CDP는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채 전혀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며 “CDP가 환경 리더십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삼림, 물, 기후
위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함

-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자연 공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CDP의 최근 기후 설문조사에서도 
“자연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edie, 2022.12.24)

https://www.edie.net/almost-30000-corporates-didnt-respond-to-environmental-disclosure-requests-from-cdp-thi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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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생물다양성 영향을 분석하거나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절반이 되지 않는
다”고 밝혀짐

- CDP는 고객, 투자자 및 구매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환경 공시에 대한 요구를 점점 높여가고 있
음을 지적함. 올해는 자산 130조 달러 이상의 투자자 680여 명과 구매력 6조 4000억 달러의 대규모 
구매자 280여 명이 CDP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함

- CDP의 글로벌 기업 및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디렉터인 데트섵 갈빈은 “환경 공시는 넷제로
와 친환경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CDP 투명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
다”라고 설명함


